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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은 거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 증여자와 총 액수가 가장 많은 해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워렌 바펫씨가 빌 게이트  자선 재단에 기부한 310억 달러에 견줄만한 기부자는 앞으로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2의 거부가 제1의 거부인 빌 게이트의 자선재단에  이와 같은 초 고액을 기부한 선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런 기부금을 빌 게이트 재단에 기부를 한 버펫씨에게 소감과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골프를 말하려면 당신은 타이거 우드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선 자금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은 역시 빌 게이트아니겠습니까?”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빌 게이트 재단은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자선활동을 벌리는 재단입니다.


버펫씨는 그렇다 치고라도개인이 2007년에 7억2300만 달러를 암치료 연구에 써 달라고 기부를 한 분이 있습니다. 현 현 주 러시아 미국대사 헌츠맨대사의 부친인 죤 헌츠맨 1세가 그 기부자입니다. 헌츠맨 씨의 부친과 친모와 계모까지 다 암으로 사망을 했고 죤 헌츠맨 씨 자신도 암 투병을 세번이나 치른 분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누구보다 강한 염원을 갖고 있는 그는 자수 성가를 한  재산의 많은 부분인 7억2300만 달러를 임치료자선 단체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헌츠맨 씨는 자기의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과 펜실바니아 대학에도 거금을 기부하여 주요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2007년에 최소한 16명이 1억달러 이상을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로리 락키 (Lorry Lockey)라는 사람이 기부한 7450만 달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1949년에 스텐포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위에 말씀드린 기부금을 모교가 아니고 자기가 성장한 오레곤 주에 있는 오레곤 대학교에 증여했습니다. 과학교육과 연구에 써달라고  그런 기부를 한 락키씨는 자기가 어렸을 때 독서에 취미를 갖도록 해준 도선관  직원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부한 7450만 달러는 2007년 8월에 1억 달러를 오렌곤 대학교에 기분한 나이키 사의 창립자인 필 나이트 (Phil Night)에 뒤이어 두번 째로 많은 기부금이지만 락키씨는 지난 4년 동안에 2억달러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한 큰손 기부자입니다.

위의 16명에 끼지는 않지만 오프라 윈프리의 따뜻한 마음을 그녀가 50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남아 공화국에 세운 여학교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 폭행의 희생자이기도 한 그녀는 약  25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5천만 달러를 들여서 가난 하고 어려운 아프리카의 흑인 여아들에게 지도력을 기르치고 건전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하여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기부금만 증여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시로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재능과 기교로 하지만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은 떠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인 동포 사회에 장학 재단이 여럿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끌고 가면서도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미래를 가꿔주는 뜻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축적하여 장학금을 마련하는 분들의 갸륵한 정신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에도 저에게 감명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대학원 학생에게 그녀의 우수한 성적과 학습 태도를 치하하는 의미로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사 통신의 미국특파원이기도 한 그 여 학생은 그런 장학금을 수여한 학교측에 감사의 뜻을 표한 다음 그 장학금을  학교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런 장학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거액의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의 행실이 무척 대견스러웠습니다. 역시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끝
